
<다큐 3일>방송 내용 관련 한화 호텔엔드리조트의 답변에 관한 의견서 

7월 20일 KBS2 <다큐 3일>의 방송 내용 해명 요청에 대해 7월 24일 답변 자료를 제출받았
고, 이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1. 벨루가 수입 시설과 구조 여부에 대한 인터뷰 내용 정정 요구 

한화 호텔엔드리조트 홍보팀에서는 답변 자료를 통해 ‘TINRO연구소는 연구목적으로 고래류를 
포획할 수 있는 기관이며, 해당 동물은 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서 수입한 개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에서 묘사된 대로 TINRO가 ‘고아가 된 벨루가들
을 모아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근거에 대해 ‘벨루가 반입 당시 동행했던 직원들이 틴로연구소 내에 상
처를 입은 벨루가를 목격하였고 왜 다쳤냐고 물었을 때 ‘다쳐서 치료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
었으며 일반적으로 벨루가들이 자연상태에서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는 포식자의 공격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그 당시 갓 태어나 어미를 잃은 새끼 물범이 구조 되어 틴로연
구소에서 인공 포육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동행했던 직원들은 틴로연구소에서 구조활동 및 
치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였고 이러한 인지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
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직원이 현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아닌 다른 개체에 대해, 
‘부상당하는 경우는 대개 포식자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본인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포식
자의 공격 때문에 부상당한 동물이며, 치료를 목적으로 구조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했
으며, 이와는 또 다른 개체인 물범이 어미를 잃어 구조되어 포육되고 있던 상황과 연관시켜 
'TINRO는 고아가 된 동물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유추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정
보를 공영방송에서 발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전시
중인 벨루가들은 연구 목적으로 어린 나이에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들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설에서 목격한 다른 개체의 경우를 근거로 수입 시설을 ’고아원‘으
로 미화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한화 호텔엔드리조트의 해명대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공영방송에서 발언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
명과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공식 홈페이지 내에 오늘부터 36시간 동안 
팝업 공지를 통해 7월 20일 <다큐3일> 방영분에서 당사가 인터뷰 한 내용 중 ’사육중인 벨루
가가 무리에서 떨어져 고아가 된 동물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들어왔다‘고 발설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
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구조대상 상어에 대한 자료 요청 

답변 자료에 의하면, 구조치료대상인 상어는 외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견서에서 재차 지적한 것과 같이,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의 푸른바다거북도 외상을 이유
로 구조되어 2년째 전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해당 생물의 상태를 
봐야 하나, 야생생물의 외상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드는 치료기간이 있으며, 치료기간이 2년이 
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바다로 다시 보내져도 다른 포식자에 의해 죽게 된다’는 판단
은 전문 수의사의 소견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구조대상해양생물과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푸른바다
거북에 대해 수의사가 판단하는 치료 상태와 방류가능 유무를 공개하고, 방류가 가능할 경우 
지체없이 서식지로 방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그 외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시민단체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신해 공적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
지 않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유를 답변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의견서에 명시된 ‘3. 기타 부적절한 관리방법 시정과 발언 내용 해명’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